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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논문은 소아 및 학동기 그리고 청소년과 부모시력의 유전적 연관성을 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자
는 4~18세까지의 소아 및 학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속하는 어린이 208명과 피검자의 부모 340명이 참여하였다. 시
력측정은 5 m용 한천석식 시력표를 이용하였으며, 각 단안씩 나안 및 교정시력을 측정하였다. 결과: 6세미만의 소
아에서 아버지의 시력은 아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으나, 남아에서는 어머니의 시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동기의 경우는 특히 부모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력이 0.7이하인 그룹에서는 부모 모두
0.7이하가 많았으며, 0.7초과인 그룹에서는 부모도 같이 0.7을 초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기의 경우에서도 어
머니의 시력이 남아의 시력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론: 부모의 가족력이나 특히 어머니의 시력이상은 자
녀의 시력이상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시력, 어린이, 부모, 가족력, 한천석식 시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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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시는 환경과 유전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다1. 연령2, 성별2,3, 부모의 가족력2,4-7, 부

모의 교육3,8, 출생 순서9, 사회경제적 요인2,3,9, 출생시 어

머니 연령3,10 그리고 독서와 같은 근거리 작업시간8,11이

소아에게 있어 근시발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또한 쌍둥이 연구에서 굴절이상이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진다고 보고하였고, 이란성보다는 일란성에서 부모와 자

녀간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6,7. Zadnik 등4은 근시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는 현재 근시가 아니더라도 근시

가 없는 부모의 자녀에 비해 눈의 크기가 길어지는 경향

을 보이고, 살면서 나중에 근시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

고하였다. 

정상적인 어린이들의 시력은 생후 6개월에는 0.1, 한 살

때에는 0.2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발달하

여, 만 5~6세가 되면 정상시력에 도달하게 되는데12, 일부

에서는 정상시력에 미달한 채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13.

유전적 요인이 없고 정상시력을 가졌던 소아는 8-14세에

경도 근시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경도 또는 중등도의

근시만을 가지게 된다. 반면 부모의 굴절이상 또는 인종적

인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는 성장하면서 독서, 근거리

작업, 그리고 근시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8~14세가 되

면 중등도 또는 고도 근시가 되고 대학생에 이르러서는

−6 D 이상의 고도근시가 될 수 있다14. 

근시는 선진국에서는 시력 이상의 원인이 되고 개발도

상국에서는 실명의 원인이 된다15. 1999년 WHO는 어린이

들의 실명관리를 포함하여 피할 수 있는 실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Vision 2020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것의 일차

적인 목적은 어린이 실명의 세계적 유병률을 2020년까지

1000명당 0.75명에서 0.4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16. 소

아의 시기능이상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7. 특히 타인과의 비교

의 대상이 적은 취학전 아동들의 경우, 자신의 시기능 이

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자녀들은 자신

의 신체이상에 대한 표현력이 부족하기에 부모 역시 인지

하지 못하게 되고, 조기에 교정되지 않는 시력은 저시력이

나 사시, 약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시를 가

진 부모들은 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표현되지

못하는 시력이상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 및 청소년들과 그 부모의 시

력측정을 통해 유전적 연관성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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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지역에서 건강검진에 참여한 152가구를 대상

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만 4~18세까지의 소아 및 학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속하는 어린이 208명과 피검자의 부모

340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만

4~6세 사이는 학동기전 어린이 또는 소아로 정하였고, 만

7~12세까지는 학동기로 정하였으며, 만 13~18세까지는 청

소년기 또는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측정실의 조도는 50

Lux 이상이었다. 시력측정을 위한 검사기기는 5 m용 한천

석식 시력표를 이용하였으며, 각 단안씩 나안 및 교정시력

을 측정하였다. 나안시력과 교정시력 결과는 소아 및 학동

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상자들만 보여주었다. 분

석시 양안 시력 중 나쁜 시력을 이용하였으며, 시력은 약

0.7(6/9)을 기준으로 비정시와 정시로 나누어서 분석하였

다. 분석은 x2검정을 하였다.

결 과

1.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에서 소아 및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만 11세

였으며, 만 7세에서 12세까지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 부모

는 아버지 138명 어머니 20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아버지는 만 42세 어머니는 만 39세였다. 

2. 시력분포

연구대상의 나안 평균시력은 0.69였으며, 0.7이하는 105

명으로 50.58%였으며 0.7초과자는 103명으로 49.5%였다.

남자는 대개 0.9이상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여자

역시 0.9이상에서 많은 분포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0.1이

하의 저시력군이 남아보다 여아에서 약 2배정도 많았다.

대상자들의 교정시력은 평균 0.94였으며, 교정시력에도

불구하고 0.7이하의 시력을 보인 대상자가 10명이나 되었

다. 또한 상기 나안시력에서 0.7이하는 전체 105명인데 반

해 시력교정자가 전체 59명으로 약 절반정도만 시력교정

을 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부모 340명 중 나안시력을 측정한 부모는

아버지 130명, 어머니 198명이었고, 이들의 평균시력은 아

버지 0.88, 어머니 0.79였다. 0.7이하의 시력을 보인 부모

는 아버지 41.54%, 어머니 44.95% 였다.

3. 자녀의 시력과 아버지의 시력관계

Fig. 1에서 학동기전 소아의 시력과 아버지의 시력관계

에서는 0.7이하인 소아의 아버지들은 모두 시력이 0.7초과

인 정시군에 속하였다. 오히려 0.7초과 그룹에서 아버지의

시력이 0.7이하인 비정시군이 많아짐을 보여주었다. 

Fig. 2에서 학동기의 시력과 아버지의 시력관계에서는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Age
Male
N(%)

Female
N(%)

4~6 13(54.2) 11(45.8)

7~12 57(56.4) 44(43.6)

12~18 37(44.6) 46(55.4)

Total of children 107(51.4) 101(48.6)

Table 2. Number of subjects stratified into groups of un-
corrected visual acuity in the worse eye

VA1)
Male Female Total

N CF2) N CF N CF

0.08 6 6 11 11 17 17

0.10 6 12 5 16 11 28

0.15 9 21 8 24 17 45

0.20 6 27 8 32 14 59

0.30 6 33 8 40 14 73

0.40 4 37 2 42 6 79

0.50 6 43 6 48 12 91

0.60 5 48 3 51 8 99

0.70 5 53 1 52 6 105

0.80 8 61 4 56 12 117

0.90 10 71 10 66 20 137

1.00 16 87 18 84 34 171

1.20 7 94 8 92 15 186

1.50 13 107 8 100 21 207

2.00 1 101 1 208
1)VA: Visual acuity
2)CF: Cumulative frequency

Table 3. Number of subjects stratified into groups of corrected
visual acuity in the worse eye

VA1)
Male Female Total

N CF2) N CF N CF

0.2 1 1 1 1

0.3 2 2 1 1 2 3

0.5 3 5 1 1 3 6

0.6 3 5 1 2 1 7

0.7 2 7 1 3 3 10

0.8 4 11 2 5 6 16

0.9 6 17 8 13 14 30

1 7 24 10 23 17 47

1.2 5 29 2 25 7 54

1.5 3 32 2 27 5 59
1)VA: Visual acuity
2)CF: Cumulativ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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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0.7이하인 어린이에서 아버지의 시력도 0.7이

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남아에서는 아버지와

의 시력관계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Fig. 3에서 청소년기의 시력과 아버지의 시력관계에서는

0.7이하와 0.7초과 그룹 모두에서 아버지의 시력분포가 비

슷하게 나타났다. 즉 자녀가 정시를 가지던 비정시를 가지

던 아버지의 시력분포는 양쪽 모두에서 비정시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4. 자녀의 시력과 어머니의 시력관계

Fig. 4에서 학동기전 소아의 시력과 어머니의 시력관계

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남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남아에서는 0.7이하

인 그룹의 경우 어머니가 모두 시력이 0.7이하였고, 0.7초

과 그룹에서는 어머니가 0.7이하보다는 0.7을 초과하는 경

우가 많았다. 반면 여아에서는 0.7이하인 그룹에서 어머니

의 시력이 모두 0.7을 초과하였고, 0.7초과 그룹에서도 어

Table 4. Number of subjects' parents stratified into groups of
uncorrected visual acuity in the worse eye

VA1)
father Mother

N CF2) N CF

0.08 9 9 18 18

0.1 4 13 16 34

0.15 3 16 3 37

0.2 3 19 7 44

0.3 10 29 8 52

0.4 10 39 11 63

0.5 5 44 15 78

0.6 3 47 3 81

0.7 7 54 8 89

0.8 1 55 5 94

0.9 9 64 13 107

1 18 82 26 133

1.2 13 95 34 167

1.5 33 128 30 197

2 2 130 1 198
1)VA: Visual acuity
2)CF: Cumulative frequency

Fig. 1. Comparison of preschool age-children and father (%).
*: p<0.05

Fig. 2. Comparison of elementary school age-children and
father.
*: p<0.05

Fig. 3. Comparison of adolescence and father.

Fig. 4. Comparison of preschool age-children and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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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시력이 대부분 0.7을 초과하였다. 연구결과로 보아

여아 보다는 남아가 어머니의 시력에 더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사료된다.

Fig. 5에서 학동기의 시력과 어머니의 시력관계에서는

Fig. 2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0.7이하인 어린이에서 어

머니의 시력도 0.7이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남아에서 그 관계가 두드러지는 것을 보여 남여를 합친

전체 대상자에서는 학동기의 시력과 어머니의 시력이 유

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Fig. 6에서 청소년기의 경우도 남아에서는 특히 어머니

Fig. 5. Comparison of elementary school age-children and
mother.
*: p<0.05

Fig. 6. Comparison of adolescence and mother.
*: p<0.05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yesight of offspring and mother (%)

 Subjects Total Male Female

  Mother
Children

≤0.7 0.7< Chisq ≤0.7 0.7< Chisq ≤0.7 0.7< Chisq

N(%) N(%) p-value N(%) N(%) p-value N(%) N(%) p-value

preschool 
(4~6 years)

≤0.7 1(50) 1(50)
0.602

1(100) 0(0)
0.261

0(0) 1(100)
0.621

0.7< 7(31.82) 15(68.18) 5(41.67) 7(58.33) 2(20) 8(80)

elementary school 
(7~12 years)

≤0.7 24(61.54) 15(38.46)
0.055 

16(69.57) 7(30.43)
0.093

8(50) 8(50)
0.354

0.7< 26(41.94) 36(58.06) 16(47.06) 18(52.94) 10(35.71) 18(64.29)

adolescence
(13~18 years)

≤0.7 33(51.56) 31(48.44)
0.469 

15(51.72) 14(48.28)
0.047*

18(51.43) 17(48.57)
0.478

0.7< 8(42.11) 11(57.89) 1(12.5) 7(87.5) 7(63.64) 4(36.36)

*: p<0.05 for significantly difference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yesight of offspring and father (%)

 Subjects Total Male Female

   Father
Children

≤0.7 0.7< Chisq ≤0.7 0.7< Chisq ≤0.7 0.7< Chisq

N(%) N(%) p-value N(%) N(%) p-value N(%) N(%) p-value

preschool 
(4~6 years)

≤0.7 0(0) 15(100)
0.057

0(0) 1(100)
0.188

0(0) 1(100)
0.1653

0.7< 2(22.22) 7(77.78) 8(66.67) 4(33.33) 7(70) 3(30)

elementary school 
(7~12 years)

≤0.7 28(46.67) 32(53.33)
0.044*

17(73.19) 6(26.09)
0.0261*

11(68.75) 5(31.25)
0.594

0.7< 11(26.83) 30(73.17) 15(44.12) 19(55.88) 17(60.71) 11(39.29)

adolescence
(13~18 years)

≤0.7 44(77.19) 13(22.81)
0.978

19(65.52) 10(34.48)
0.8743

25(71.43) 10(28.57)
0.9335

0.7< 20(76.92) 6(23.08) 5(62.5) 3(37.5) 8(72.73) 3(27.27)

*: p<0.05 for significantly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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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력이 자녀의 시력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p<0.05). 그러나 여아에서는 비록 0.7이하그룹에서 어머

니의 시력도 0.7이하가 조금은 높게 나타났으나, 0.7초과

그룹에서도 어머니 시력이 대부분 시력이 0.7이하로 나타

나 그들의 유전적 관련성은 찾기 힘들다. 

고 찰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의 참

여자를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들의 시력에

대한 가족력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소아의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력이

소아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의 경우는 소아의 시력과 아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

으나 어머니의 시력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남아에서 어머

니의 시력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

직까지는 정상시력에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소아이고

남녀별 차이가 너무 커 유전적 요인이 크게 좌우한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본 연구와 비슷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학동기의 경우는 특히 부모

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0.7이하인 그룹에

서는 부모 모두 0.7이하가 많았으며, 반대로 0.7초과인 그

룹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같이 0.7을 초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TV시청이나 비디오게임 그리고 컴퓨터의 사용 등

과 같은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많아졌

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아에서는 그 관계가 뚜렷해지는

것을 보였다. 청소년기의 경우에서도 어머니의 시력이 남

아의 시력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p<0.05). 

이들의 환경적 요인까지 추가 분석은 못하였으나 독일

의 한 연구에서는 TV시청시간이 근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연령이나 가족력 그리고 교육이 유

의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부모 중

한명이라도 근시인 경우 정시(17.8%)에 비해 근시(45.5%)

의 분포가 유의하게 많아짐을 보였다. 또한 책 읽는 시간

도 근시(중위수: 2시간)와 정시(중위수: 0.5시간)그룹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다18. 

Khandekar 등5의 연구에서도 시력이 6/9이하 또는 −0.5

D이상의 오목렌즈를 교정한 학생(13~19세)을 근시로 보고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학생의 근시에는 부모의 근시력

이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2.11

(95% CI 1.8-2.47)]. 또한 부모의 근시력은 자녀의 굴절력

뿐만 아니라 안축장(axial length) 및 유리체방(vitreous

chamber depth)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am 등19의 연

구에서는 부모 모두 근시를 가졌을 때와 한 부모만 근시

일 경우 그리고 부모 모두 근시가 없는 자녀들의 굴절력,

전방깊이, 수정체두께, 유리체방, 그리고 안축장을 비교하

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서 근시가 없는 부모(−0.03 D)에

비해 편부모일 경우는 −0.43 D, 부모 모두 근시일 경우는

−0.98 D로 굴절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안축

장도 각각 평균 23.47 mm, 23.51 mm, 23.65 mm로 길어

졌으며, 유리체방 역시 각각 평균 16.25 mm, 16.28 mm,

16.46 mm로 깊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록 대부분의 연구

들에선 부모의 근시에 관해 모두 없는 경우와 한쪽만 있

는 경우 그리고 모두 근시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르게 어머니와 아버지로

나누어 따로 분석하였다. 이는 어느 부모 한쪽만이 근시일

경우 0.7이하와 0.7초과 그룹 모두에서 겹치는 부분이 발

생하여 그들의 유전적 관계를 비교 설명하기엔 어려웠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나름대로의 의미는 찾을 수 있었다. 비

슷한 연구로 국내에서는 학동기 안경착용자와 부모의 안

경착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모가 안경을 착용한 경우

(62.5%)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37.5%)보다 자녀의 안경착

용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성별에 따른 유전적 요소는

안경 착용자가 어머니인 경우(52.5%)가 부모 모두 착용하

지 않은 경우나 아버지가 착용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모계유전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20. 

따라서 부모의 가족력이나 특히 어머니의 시력이상은

자녀의 시력이상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력이

상을 지닌 부모들은 자녀의 시력발달뿐만 아니라 시기능

에 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며 정기적인 시력 및 굴절이

상 측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결 론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실시한 시력검사의 가족력 분석에

서 6세 미만의 소아 중 남아는 어머니의 시력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동기는 부모모두의 시력과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경우에서도 어머니

의 시력이 남아의 시력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시력 특히 어머니의 시력이상은

자녀의 시력이상에도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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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the genetic association of visual acuity(VA) between young children, schoolchildren,
juveniles, and their parents. Methods: 208(4 to 18 yrs) subjects who are belongs to young children,
schoolchildren and juveniles and 340 their parents were assessed. Corrected and uncorrected visual acuity in each
eye were measured using Han's test chart(5m). Results: There was no correlation with father's VA on under
6years but mother's VA tend to effect on male children. In cas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ir VA shows
strong correlations with their parents VA; VA uner 0.7 group shows both parents VA was under 0.7 and VA over
0.7 group tend to shows their parents VA was over 0.7. Moreover, in juvenile, there was strong correlation
between mother's VA and male children's VA. Conclusion: Our study showed that the family history, especially
mother's visual acuity, had more effect on the problem of their children's visual acuity.

Key words: visual acuity, children, parents, family history, Han's test chart


